<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기(2023. 6. 19. ~ 7. 14.)>

1. 분류: 보고서
2. 문서번호: A/HRC/53/37(AUV) (2023년 6월 7일)
3. 제목: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from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4. 제출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5. 배경
인권이사회 결의 32/2, 41/18 및 50/10에 따라 제출됨. 이 보고서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교차하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
6. 내용
인류의 상당수에게 영성은 삶의 목적의식을 갈망하는 열망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는 영성을 보호하고 특정 신념에 속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막임. 또한, 종교적 교리의 해석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 기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성소수자(LGBTs)의 평등권과 법에 따른 동등한 인정을 사실상 거부함.
성소수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포함해,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설정된 한계는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에 따라 유엔에서 만들어진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의 핵심임. 모든 이해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언제 이러한 고귀한 자유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조장, 지속 또는 악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주요 권고>
1. 입법 및 공공 정책이 차별금지 원칙을 포함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분석 및 개혁 실시
1. 종교적 면제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틀과 관련된 모든 법률 또는 공공정책이 국제인권기준과 양립할 수 있으며,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및 정치참여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성소수자의 접근을 부정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1. 성소수자 및 성별 다양성의 신체적 자율성과 성 및 생식 건강,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성 및 젠더 교육을 실시할 것
1. 포용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교단체를 포함해 페미니스트 및 성소수자가 주도하거나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포용성과 교차성의 원칙을 적용할 것
1. 동성 간 친밀감이나 성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법과 정책을 폐기하고, 신성모독과 같은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을 폐지할 것
1. 성소수자 및 기타 성별 다양성을 포함해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하는 모든 사람이 폭력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받으며, 표현과 혐오 표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
1.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모든 폭력 및 차별 행위를 종교적 이야기로 정당화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이러한 행위를 예방 및 조사하며, 가해자의 책임과 효과적인 피해 구제책 제공을 보장할 것
1. 종교 기관이 도덕적 지위를 활용해 성소수자 및 기타 성별 다양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종교 기반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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